
분산 염료를 이용한 폴리에스터의 배치 염색과 수질 

중국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의 염색 공장에서는 폴리에스터 섬유를 분산 

염료로 많이 염색하고 있는데, 배치(batch : 염색통)마다 이색(異色)이 크게 나

타나는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다. 

염색 용수에 녹슨 철분과 같은 금속이나 금속 이온이 들어있으면, 염색할 

때 염료에 영향을 미쳐 염료의 색상이나 농도, 염착성 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염욕(染浴)에 들어 있는 금속이나 금속 이온이 염색 결과에 영

향을 주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어본다. 

첫째로는 금속 이온과 염료가 착(錯)결합을 하여 생기는 트러블이 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료가 금속 이온과 착결합하면 염료의 붉은색이 파

란색 기가 있는 붉은색으로 바뀌며, 염착성도 좋지 않게 변하고 있다. 

 

<그림> 염료와 금속이온의 착결합의 예 

 

(적색 : 염착성 양호)       (청미적색 : 염착성 불량) 

 



둘째로는 염욕에 들어 있는 금속이 이온화하거나 환원성 금속 이온이 안

정화하면서 염료가 환원 분해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Fe → Fe3++3e- 

 Fe2+ → Fe3++e-  로 Fe(철분)이 이온화 할 때 생기는 환원력에 의하여 염료

가 환원 분해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로는 염욕 중의 금속 이온이 분산제와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금속 이

온이 분산제와 작용함으로써 염료의 분산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으며, 

분산이 잘 안되어 염착도가 떨어지는 수가 있다. 

금속 이온과 분산 염료와의 착결합은, 착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화학 구조

의 염료에서만 생기며, “안트라퀴논(anthraquinone)계” 염료는 착결합이 잘 일

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안트라퀴논계” 선명(鮮明) 적색 염료는 금

속 이온과 착결합을 하면서 파란색 기가 있는 붉은색으로 변하므로, 눈에 잘 

띄게 되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금속 이온과 염료가 착

결합하는 정도는 금속 이온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Fe2+, Fe3+, Cu2+는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Mg2+, Ca2+는 적은 영향을 주는 편이지만 금속 

이온 농도가 높을 때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금속 이온의 영향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는, 염욕에 금속 이온 봉쇄제(金

屬封鎖劑)를 함께 사용하면 효력이 좋으며, Fe2+, Fe3+, Cu2+에 대하여는 금속 

이온 봉쇄제인 EDTA(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 금속 이온 봉쇄제)나 

NTA(nitrilotriacetic acid, 금속 이온 봉쇄제) 중에서, 산성에서 중성의 pH범위 

내의 효력이 좋은 타입의 금속 이온 봉쇄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Mg2+, Ca2+에 

대하여는 “폴리카복실산계(polycarboxylic acid系)의 금속 이온 봉쇄제를 사용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용수 중의 금속이 이온화하면서 환원에 따른 영향

은 금속 이온 봉쇄제로는 방지할 수 없으며, 이와는 다른 문제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염욕 중에 쇳가루( 粉鉃 )가 들어 있는 경우에 Fe가 Fe2+나 Fe3+로 

이온화하여 환원할 때 환원력이 생겨 이온화한 후에는 금속 이온 봉쇄제로 

봉쇄할 수 있다. Fe2+의 경우, 일단 금속 이온 봉쇄제와 결합한 후라도 Fe2+-

EDTA-Fe3+-DETA + e-의 모양으로 그대로 환원력을 갖고 있으므로, 금속 이온 

봉쇄제의 사용만으로는 환원성까지 방지할 수가 없다. 

환원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산화제를 첨가하면 효력이 있지만, 

적당한 분량을 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Fe2+ 50ppm이 들어 있는 염욕에는 1g/l 정도의 염소산소다(산화제)를 

첨가해 주면 효과적인데, 염소산소다를 과다하게 첨가해 주면, 역으로 염소

산소다의 산화력이 염료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염소산소다를 

첨가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천하기 어렵다. 금속의 양이 과히 많지 않을 

경우에는 m-니트로벤젠설폰산소다와 같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환원 방

지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쇳가루나 Fe2+에 의한 환원 분해는 염욕의 pH가 산성일 때 일어나기 쉬우

며, 환원 분해에 의한 영향을 보면 Fe 이온에 의한 환원 분해로 인하여 청색

계 염료가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띄게 된다. 

금속의 영향과는 별도로 사용된 조제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환원 분해 현

상도 가공 공장에서는 곧잘 일어나는 트러블이므로, 환원의 영향을 받기 쉬

운 염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원 작용이 없는 조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환원에 의한 트러블을 막기 위해서는 환원 작용이 생기는 원인

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염색 용수, 염색 조제 등에 대하여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염색기 내부의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및 염욕 

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도 환원 방지의 작용을 하므로, 밀폐형 염색기로 공

기가 새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압력을 가하면서 염색하는 것이 효과

가 있는 경우도 있다. ♣ 


